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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리 말씀의 위대함을 알고 외치라!

작성일 : 2010. 6. 11 (금) 밤 10:10

작성자 : 정명심 목사 (28세, 대구스타교회 부교역자) 

[ 금요집회 말씀 중에 섭리사 특권의 말씀인 ‘휴거’와 

‘재림’의 비밀의 가치성을 본인부터 확실히 깨닫고 생

명에게 담대히 외쳐서 재림 때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신부로서 맞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덧붙여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그 시대 핵심 말씀을 외치

는 자가 제대로 외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기도하길, 섭리사 말씀을 목숨 다해 외칠 수 있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 드렸고 주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

이 섭리의 말씀은 시대 최고의 말씀이다.

성약 최고의 말씀이다.

그 시대에 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말씀이다.

이것은 모세의 구약율법보다도 강하고

나의 시대 신약복음보다도 완전한 말씀이다.

그것은 재림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나의 역사의 마지막 매듭짓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구약 신약 성서의 비밀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예언의 말씀,‘휴거’를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이

다.

6000년이 넘도록 기다린 신부가 

이제 신랑이 온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은 것처럼 

정녕코 온 인류가 기다린 말씀이로다.

이론에 불과한 말씀이 아니로다.

실전이로다.

실제 상황이로다.

이 말씀이 너를 천국으로 이끌어줄 것을 

너는 그 날에 알게 될 것이다.

그 때 네가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인지

후회의 눈물을 흘릴 것인지는 너의 결정에 달렸다.

절대 이 시대 나의 말에 귀 기울이라.

제발 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아라.

너는 무엇이 두려우냐?

사람이 두려우냐?

네 체면이 무너질까 두려우냐?

내 하늘 아버지가 두려우냐?

네가 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음을 두려워하라.

네 생명을 살려주신 내 아버지에게

너와 같은 생명을 데려오지 못함을 두려워하라.

전하지 못하여 그 죄로 지옥불에 던져질까 함을 두려워하

라.

너와 내가 멀어짐을 두려워하라.

너와 내 마음이 일체되지 못함을 두려워하라.

저 생명과 함께 물에 떠내려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세상은 안보면 그만이다.

하지만 너와 내가 보지 못함은 지옥이요,

최고의 고통이며 가장 큰 형벌이다.

너와 내가 영원히 삶은 

사랑으로 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시키고 

진정 너와 내가 하나 되었을 때 이룰 수 있노라.

부끄러워 말라.

정녕 숨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최고의 무기인 총과 대포를 주었건만

너는 무엇이 두려워 칼 든 자를 무서워하느냐.

두려워 할 것 없다.

말씀이 핵무기다.

그것도 섭리의 무기는 

온 세상을 초토화 시키고도 남을 핵폭탄이다.

너희는 ‘나’라는 무기를 지닌 자니 절대 숨지 말라.

나는 너 없이는 못 외친다.

육인 너와 

영인 내가 

하나 되어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역사의 현장에 너와 나는 신랑 신부라는 주연으로

이 역사의 대서사시를 쓰고 있다.

표적을 이루자.

극적인 사랑을 이루자.

이 땅에 나의 영광과 사랑이 충만할 때까지 멈추지 말자.

나는 끝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볼 것이다.

너는 나의 육이요, 운명이니

영원한 나의 파트너가 되어 외쳐다오.

이 말씀은 진짜다!

진짜다!

나의 역사다!

나의 심정이요, 피눈물이다.

신랑이 외치지 못하니 신부가 해줘야지.

누가 신랑 마음을 제대로 알고 외쳐 주리오?

내 신부야, 네가 내가 되어 외쳐다오.

제발 제발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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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부탁한다.

구약 신약의 결정판, 완전판. 

나와 내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을 최고로 쏟아 부은 말씀.

재림을 코앞에 두고 선포한 말씀.

어디서든 언제든 들을 수 없는 말씀이니 제대로 외쳐라.

섭리는 내 것이고

이 말씀은 내 것이다.

너는 정녕코 외치라.

내가 정한 자들이 돌이켜 나를 사랑하게 만들라.

외치는 자에게 나의 사랑이 충만하길 빈다. 

 


